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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신음하듯 말씀하시자, 한 로마군인이 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술에 

적셔 주었다. 그때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을 토해 내셨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  도

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일까? 이제 모든 고난이 다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통에 지친 

사람이 “이제 쉬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아니

라 승리의 외침이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세상으로 하여금 생

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 일을 완수하셨음을 선언하는 승리

의 선언이요, 완성의 선포였다.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끝났고,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 역사를 비극으로 몰아갔던 하늘과 땅의 분

리를 끝내셨으며, 인간들 사이의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을 헐어버렸다는 선언

이다. 이로써 하늘과 땅, 그리고 나와 너 사이의 교제를 완성하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한 로마 장교가 말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날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

가에서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실제적으로 염두에 두셨던 것은 ‘성전’과 

관계되어 있었다. 솔로몬이 세웠다가 바빌론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훗날 페르시아의 후원으로 재건된 

성전,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재건축이 시작된 지 46년이 지났지만 아직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는 

성전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선언이다.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일행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예수님은 “성

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장수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쫓아내시며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며 그 상을 둘러 엎으셨다”(요 

2:14~15) 그러자 유대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이럴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

적을 보여 주겠소?”(요 2:1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

겠다.”(요 2:19)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요 2:21)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사흘 만에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보셨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이

다. 여기에서 ‘사흘’이란, 성금요일에서 부활주일까지의 시간인 3일이다. 성경에서 ‘셋(3)’이란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지만, 완성을 향해 가는 시간을 가리키는 숫자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아브

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갔던 길이 사흘 길과 같은 의미이다. 이때 ‘사흘’은 완성을 향

해가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한다.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 그리고 삶을 위해 바치는 헌신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차곡차곡 쌓여서,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

의 예수님처럼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예수님처럼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까지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는 

죽음과 어둠의 사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신앙과 삶의 완성을 향한 사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 바란다. 그리고 결국 “이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현대교회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


